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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춤의 역사적 흐름에서 한국 전통춤은 근대화 과정으로 인한 무대무용으로의 전환, 전통춤의 유형화 작
업, 전통춤의 재구성 또는 재창작화라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이 한국 전통춤 전승에 있어서 시대성을 반영한 재구성·재창작화 경향은 2000년대 이후  전통춤 공연 현장에
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전통춤 공연은 원형복원과 보존을 수행하는 공연과 시대성을 반영한 
전통춤 진화 현상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춤이 전승되는 형태의 변화와 
전통춤이 진화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이며, 그중 이동안류 진쇠춤의 전승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하여 연구하였
다. 전통춤의 전승 패러다임의 변화는 원형이 가지고 있는 의의나 형태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대적 
흐름을 통해 무대화 되었다는 점에서 시대적인 관점을 수용하고 전통춤의 현대화를 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양한 구성방식의 활발한 변화가 수행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전통춤의 전승 패러다임은 미래
지향적인 전통춤의 전승 방안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향성을 유도 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
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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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historical trend of Korean dance, Korean traditional dance continues to evolve through the 
transition to stage dance due to the modernization process, the tangibleization of traditional dance, the 
reconstruction or re-creation of traditional dance. Moreover, the trend of reconstruction and re-creation 
of traditional Korean dances has been common in traditional dance performances since the 2000s, with 
two directions: performance of original restoration and preservation and evolution of traditional dances. 
Therefore, this study is a study of the change in the form of traditional dance and the process of the 
evolution of traditional dance, and among them, the change of the traditional paradigm of the Lee 
Dong-an Ryu Jin-so dance. The paradigm shift of traditional dance was staged through the trend of 
the times to the extent that the original's meaning and form were not undermined, and we can 
recognize that the paradigm of traditional dance is a way of introducing new aspects as a way of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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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무용을 사적 흐름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통춤은 
서양식 무대의 유입과 함께 무대 무용으로 발전하면서 
이미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한국 전통춤은 근대화 과정으로 인한 무대무용으
로의 전환, 전통춤의 유형화 작업, 전통춤의 재구성 또
는 재창작화라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지속해서 진화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 전통춤 전승에 있어서 시대성을 반영한 
재구성·재창작화 경향은 2000년대 이후 공연되어진 전
통춤 현장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전
통춤 공연은 원형복원과 보존을 수행하는 공연과 시대
성을 반영한 전통춤 진화 현상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춤 진화 현상은 과거 전통
춤과 미래의 전통춤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새로
운 시도로서 전통춤 진화 현상의 경향은 전통춤 원형을 
보존하면서 군무화시키는 경향인 재구성과 전통춤 원
형을 보존하면서 무대공간에 적합하게 새롭게 만드는 
경향인 재창작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1].

이들 진화 현상에서 주로 수행되는 창작의 방식들은 
주로 무대구도의 변화, 무용수의 배치, 의상, 장신구, 춤
가락 배치의 변화 등등으로 일컬을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수행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은 새로운 예술 
활동으로서 제고 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전통춤 공연에서 종종 등장하
고 있는 전통춤의 재구성 또는 재창작화의 경향에 대한 
진단과 함께, 실제로 새롭게 전승되어지고 있는 작품 
중 화성재인청에서 발생하여 이동안에 의해 전승된 진
쇠춤을 선정하여 전통 재창작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춤 재구성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화성재인청의 이동안류 진쇠춤의 변
형과정을 분석하고, 전통춤의 전승 패러다임 변화에 대
한 탐구를 통해 그 예술적 가치 및 의미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진쇠춤 원형과 재구성 작품을 비교
분석하는 사례분석을 통해, 전통춤의 전승 패러다임에 
관한 변화 양상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양한 전통춤 재구성 사례 

중 화성재인청의 이동안류 진쇠춤만을 분석대상으로 
제한하였으며 전통춤 재구성의 비교작품으로는 이동안
류 진쇠춤을 전승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윤미라 교수의 
재구성 사례만을 비교분석 대상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Ⅱ. 전통춤 전승 양상

1. 전통춤의 전개
전통춤은 지난 세대에 만들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해 

내려오는 율동적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개화기 이전의 
전통춤의 개념은 없었지만, 그 형태는 존재하고 있었다. 
전통춤이라는 개념으로 구분을 짓기 이전의 춤의 형태
는 관기에 의한 연행으로 이루어진 춤이었다[2]. 이런 
관기의 역할은 왕실의 연희에서 춤을 추고 연행하는 것
이다. 그러나 당시의 관기에 의한 춤 연행은 연행자의 
표현적 예술 활동이라기보다는 춤을 계승하고 교육하
는 원형보존의 계승적 역할이 전부였다. 

고려 시대 이후 조선 시대 말까지 이어졌던 관기제도
(官妓制度)는 1900년대에 이르러 일제 통감부 간섭을 
시작으로 축소되면서 일제의 정부 기구 개편과 통치 속
에 1905년 관기가 완전히 폐지되었고, 1908년 7월에 
태의원 및 모든 관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궁내부를 비
롯한 모든 관기는 일제히 해체되어 관(官)에 의한 여악
의 행사는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3]. 이에 권번에서
는 조선 시대까지 관에서 주도했던 여악이 해체된 후 
궁중무용과 민간에 추어지던 민속무용 등을 수용하면
서 전통적인 춤을 전승하는 역할을 수행[4]을 하면서 
궁 안에서 추어지던 춤들이 궁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
이다. 이렇게 춤추는 공간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전통춤
은 활발하게 전개되어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것이 근대의 전통춤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춤추는 공간의 변화는 1902년 고종 등극 40회를 경
축하는 칭경식(稱慶式)을 거행하기 위하여 원각사라는 
서구식 극장이 건립으로 한번 더 변화 하였다. 궁에서 
기방이나 권번의 연희 장소로 이동되고 또 서양식 극장
의 등장으로 이동되면서 비로소 무대에서의 전통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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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이로써 궁중에서만 상연되던 정재는 서구식 극장무

대를 통해 일반에 소개[5]되어 정재를 포함한 민속적 
전통춤들까지 대중에게 파급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
람들이 전통춤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1910년부터 1945년 즉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
로 우리 고유의 문화가 계승되고 이어져 오는 것을 원
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전통춤도 계승되는 것이 순탄치
만은 않았다. 우리의 정신문화 유산을 말살시키기 위해 
민족말살정책을 펼쳤으며, 이에 우리의 민족성이 담긴 
전통춤도 위축되었다[2]. 이 시기를 힘들게 견뎌낸 이후 
국가는 우리 전통의 문화를 지켜내기 위해 전통예술을 
무형문화재 제도로 보호하고자 하였다.

1962년 1월 10일에 ‘문화재보호법’이 성립되고 
1964년 2월 15일에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이 시행됨
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1964년 
12원 7일 종묘제례악(1호), 양주별산대놀이(2호), 꼭두
각시놀음(3호)을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6]. 이러한 제
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계승
하는 것이다. 문화재는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가치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보존, 계승하여 지켜내야 한다는 의미
를 갖고 있다. 하지만 예술도 시대에 따라 향유하는 대
상에 따라 맞춰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춤도 시대에 
따라 정책에 따라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춤은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고집하며 원
형의 보존을 중요시 하는 반면 그 원형들이 현시대에 
와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진화하고 있으며 그 산물인 
전통춤 공연들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 중, 원형 
보존의 뜻을 이어 무형문화재 중심의 공연들과 그 전수 
과정을 중요시하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전통춤의 본질
적인 생성의 의미 중 하나인 지역별 특성과 성격을 담
은 전통춤들을 발굴해 내면서 그 춤들 또한 공연되고 
있으므로 인해 우리의 전통춤의 다양한 측면을 보게 되
었다[7]. 이에 21세기에 들어서는 문화재로 전통춤의 
원형을 지키는 것 외에 계승하는 형태의 변화가 생겼
다. 그것은 80~90년대 무용가들이 창작 작업에 몰두해 
활동하다 보니 표현능력과 작품연출 능력이 향상됨에 
나타나는 무용계 전반의 영향에 따른 결과[2]로 전통춤을 
추는 무용가들도 영향을 받아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2. 전통춤 전승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전통춤의 형태나 형식의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

터 자연스럽게 전개되어 왔다. 궁 안에서 행하던 연희
로서의 춤이 관기제도의 폐지로 궁 밖으로 나옴으로써 
춤의 연희 형태가 궁의 행사가 아닌 기방이나 춤의 전
승 형태로 바뀌게 되었고 궁중무용 외에 민속무용까지 
포함하여 전승되는 춤의 다양성, 추어지는 공간의 이동
이 있었을 것이다. 춤의 전승 주체가 관기에서 재인청
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후에 일제 강점기를 지나오며 서양식 극장의 등장
으로 춤이 공연예술로서의 무대화가 진행되었다. 이때 
춤의 구조 형태는 많이 변할 수밖에 없었다. 마당 형태
의 사방이 열린 공간에서의 동작과 시선 등이 극장형 
무대로 한쪽 면이 보여지는 형태의 변화로 시선. 동작
의 크기, 동선 등의 변화가 생겼을 것이다. 이러한 서양
식의 무대 도입으로 이전 전통춤의 양식에서 벗어나 새
로운 춤의 양식과 형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무형문화재 보호법의 적용으로 전통이 원형
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목적이 성격이 강해지며 전통춤
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전승하는 방식의 전승구조가 
이루어졌다. 전수과정과 이수과정을 거쳐 춤의 형태와 
구조를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의 공연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며 그러한 전승방법이 전통춤의 원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이후 80~90년대 서양식 춤양식과 창작무용이 활
발히 전개되며 무용가들의 작가적 능력 향상으로 전통
춤을 추는 무용가들에게도 예술적 활동으로 영향을 받
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전통춤을 전승하는 형태에도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바로 전통춤을 재구성하거
나 재창작하는 작업들을 통한 전승 구조이다. 

전통춤 변형의 과정은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이루
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
이 바로 이 시대의 시대성이다. 사실 신전통춤은 21세
기에만 존재하는 무용현상은 아니다. 신전통춤은 개방
성을 가지는 공연현상을 규정한 형식이기 때문에 신전
통춤의 변형은 필수 불가결한 요인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전통춤 변형에 필요한 시대성은 지금 
여기라는 시ㆍ공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미
감 등과 같은 요인이라 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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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통춤은 처음에 연희공간의 이동으로 자연
스럽게 춤의 변형과 형식의 재구조가 불가피 했고 또한 
관객, 즉 대상이 변화되면서 상황에 맞게 재구조화 되
었을 것이다. 그 이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원형의 중
요성에 따라 원형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목적으로 전통
춤이 이어져 오다가 현시대에 무용가들의 작가적 의미
와 활동으로 전통춤도 자발적 형태의 변화를 두게 되었
다. 원형을 유지하되 작가 즉 무용가의 미적 감각과 현
시대가 요구하는 현대적 감각이 더불어 영향을 미치며 
전통춤이 전승되는 것이다. 전통춤의 구조적 변형과 재
구성은 춤의 미감을 더해주고 대중들에게 전통이라는 
이질적이고 고지식한 감성에서 벗어나 현대의 감성에 
가깝게 전통춤을 감상하고 느끼도록 하며 발전적인 방
향으로 전승해 가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Ⅲ. 이동안류 진쇠춤의 전승 변화 과정

1. 이동안류 진쇠춤의 원형
1.1 진쇠춤의 유래
이동안 진쇠춤의 기원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동안의 구전으로 이어져 오는 유래이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당굿과의 연관관계에서 설명되어진 것이다. 

첫 번째 이동안의 구전에 의하면 나라에 경사나 행사
가 있을 때 만조백관(滿朝百官)을 불러 연희를 베푸는데 
8도 원님들이 농악단의 꽹과리를 들고 노는 모습을 본
떠 왕 앞에서 꽹과리를 들고 춤을 추었는데 이것을 보
고 왕이 흡족하여 이르기를 “사회 연풍하고 좋을 때 내 
환갑이 돌아왔으므로 내 아들이 춤을 춘 것을 태평무라 
부르고 고을 원님들이 춘 춤은 진쇠춤이라고 하라”[8] 
고 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당굿과의 연관성에서 내려오는 
설은 현재 진쇠춤이 경기도당굿에 삽입된 장단을 사용
하고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 진쇠춤이 단순히 경
기도당굿 무속을 수행하는 재인들에 의해 전승되었다
는 주장이다. 이는 경기도 도당굿 장단을 사용한다는 
점과 김창석의 기록에 도당굿에서 진쇠춤을 추는 복식
에 대한 설명을 보아도 유래에 관한 설에는 이 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1.2 무구와 무복
원형인 이동안 선생의 진쇠춤 복식은 원님들이 입는 

복식인 구군복을 입는다. 허리에는 전대를 두르며 전대
위에는 끝이 동그란 황색 병부를 내렸다. 이런 복장은 
관원들이 주로 입었었으며 전립을 쓰고 목화를 신었다. 
원손에는 꽹과리를 손목에 끈으로 연결하여 감아 잡고 
오른손에는 오색끈을 늘여 꽹과리채에 달았다. 이 춤은 
연주를 하는 것과 동시에 채에 달린 끈을 휘두르고 뿌
리며 춤을 추는 연주 혼합 형태의 춤이다. 이 때문에 예
능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춤이다. 복식과 유래에
서 보듯 이 진쇠춤은 고을 원님, 즉 양반이 추었던 춤으
로 위엄을 갖춘 절제미와 꽹과리의 연주로 신명과 흥의 
가락이 흥과 멋을 혼합시켜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하
는 춤이라고 할 수 있다.

1.3 장단
진쇠춤 장단의 특징은 경기도당굿에서 사용된 장단

을 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낙궁으로 시작하여 등장
하고 춤의 시작부터 차례로 부정놀이, 반설음, 엇중모
리, 올림채, 진쇠장단, 경상도엇굿거리, 넘김채, 터벌림, 
자진굿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반주 음악은 삼현육각(三
絃六角)의 편성에 북을 대신하여 징을 사용하였으며 꽹
과리가 포함된다. 반주 악기로는 꽹과리, 징, 장고, 피
리, 대금, 해금으로 편성되어 흥을 더한다. 이동안류 진
쇠춤의 음악적 특성은 10박의 엇모리 장단을 엇중모리
로 쓰고 있다는 점과 일반 타악 연주자들은 반서림을 
터벌림으로 부르는 반면, 이동안은 반서림을 반서림장
단이라고 주장하고 겹마치기 장단을 터벌림 장단이라
고 부른다는 점, 진쇠장단을 춤으로 끌어들여 32박으로 
사용하고 있다[9]는 특색이 있다. 사용된 장단별의 특징
은 [표 1]과 같다.

표 1. 이동안 진쇠춤의 장단
장단이름 내용

1.낙궁
(3장단) 특징 인사 장단으로 사용되거나 무대 중앙으로 등장하는 

데 쓰임

2.부정놀이
(20장단)

구성 1장단이 8마디, 3장단이 1마루

특징 경기도당굿 무녀의 무녀 반주용 음악으로 사용.

3.반서름
(17장단)

구성 1장단이 2마디

특징 경기무악에서는 터벌림이라 하나 무용인 사이에서는 
진쇠장단이라 하고 이동안 선생의 진쇠춤에서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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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춤사위
진쇠춤은 꽹과리를 들고 연주와 춤의 복합적 형태를 

진행하는 예능적 요소를 지닌 춤이다. 반주와 더불어 
직접 장단을 치면서 채에 달린 오색 끈을 뿌리고 돌리
며 춤을 추는 연주와 춤의 혼합 형태로 구성된다.

춤의 진행에 따른 장단에서의 춤사위 적 특징을 살펴
보면 낙궁은 무대에 등장하는 장단으로 사용하여 무대 
중앙까지 걸어 나와 춤이 진행되기 전의 준비한다. 부
정놀이장단부터 한 장단을 치고 춤이 시작되는데 한 발
을 들어 고관절을 회전하며 돌리는 사위나 쇠를 사선으
로 굴려 들고 채를 아래에 원을 그리듯 돌리거나 위로 
감아 돌리며 어르는 사위, 어깨에 짊어졌다 뿌리는 사
위, 한발을 딛고 바로 다른 한발이 빨리 따라붙은 사위, 
한 발을 돋아 감아 도는 사위 등이 절제미와 더불어 위
엄 있는 동작들이 구성되어 있다. 반서름은 부정놀이보
다 조금 더 큰 동작의 구성으로 한발을 들었다 호흡을 
풀며 진행 방향으로 자진걸음을 가거나 채를 돌려서 어
깨에 얻었다가 앞으로 뿌리는 동작들이 있다. 마지막 
장단은 무대 중앙으로 돌아 들어가며 엇중모리가 시작
된다. 엇중모리 시작 첫 장단은 연주의 형태를 가지며 
한발 돋음이 주를 이룬 발동작으로 한 박자에 한 번 돋
을 때 박자의 시작을 위에서 올라갔을 때 받는 것이 특
징이다. 채의 움직임이 더욱 생동감 있게 그리고 다니
며 위에서 아래로 크게 원을 굴리며 그리는 사위나 꽹

과리와 채 모두 뒷짐을 지었다가 혹은 도포 자락 안으
로 넣었다가 의상과 함께 펼치며 뿌리는 사위 등이 나
타난다. 마지막 장단도 무대 뒤로 들어가며 중앙에 돌
아 위치한다. 올림채는 이전과 다르게 빠르게 진행되며 
한발을 들어 사선으로 진행하며 돌기도 하고 쇠와 채를 
머리 위에서 굴려 뿌리기도 하는 빠르고 큰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다. 진쇠장단은 장단을 치며 원을 도는데 
연주의 대목이 잘 보이는 부분이다. 경상도 엇굿거리에
서는 쇠를 앞면과 뒷면으로 뒤집으면서 채와 번갈아 돌
리며 장단을 타고 발 전체를 딛고 걸음으로 첫 박에 무
게감이 실리는 동작들과 한발로 건너뛰며 이동하는 독
특한 발사위가 구성되어 있다. 넘김채에서는 총 4장당
만 사용되는데 한발씩 건너뛰어 가며 이동하는 동작이 
포함되어 있다. 터벌림 장단에서는 양쪽 발을 번갈아들
고 디디며 양팔을 머리 위로 휘둘러서 뿌려 내리는 동
작을 한다. 마지막의 자진 굿거리 장단에서는 한발로 
건너가 체중을 모두 실으며 채를 크게 돌려 원을 그리
는 동작과 양팔을 번갈아 가며 감고 채고 또 감아서 뿌
리는 등 이 춤의 신명이 최고조에 달하는 매우 흥이 나
는 대목이다.

 
2. 진쇠춤 작품의 재구성화

2.1 무대구도의 재구성
진쇠춤의 재구성 작업은 홀춤, 16인의 여자군무와 남

자 1인의 솔로로 구성된 17인무, 여성5인무, 남성 3인
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재구성 작업은 이동안의 제자 
윤미라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재구성 된 작품은 이동안
류 진쇠춤 보존회가 주축이 되어 현재 활발히 공연활동
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재구성 작업의 큰 특징 중의 하나
인 무원에 따른 다양한 동선 및 구도 변화는 전승패러
다임의 대표적인 변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홀춤은 이동안의 진쇠춤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
으며 춤사위를 포함한 모든 외적 형태의 요소에 있어서 
원형을 그대로 재현하며 계승하고 있다. 단, 이동안 선
생의 실연 시 낙궁장단을 사용해 무대로 등장하는 부분
은 무대화로 인한 재구성 과정에서 무대 중앙에 서서 
춤을 시작하는 것으로 변형되었다. 춤을 시작하는 부분
을 제외한 무대의 구도 및 동선의 특징으로는 제자리 
형, 직선구조의 전진·후퇴 이동, 대각선 이동구도를 들 

서름이라 부름.

4.엇중모리
(26장단)

구성 1장단이 4마디, 2장단이 1마루

특징 10박구조로 3+2+3+2 구조를 가짐.

5.올림채
(107장단)

구성 1장단이 2마디

특징 꽹과리 장단은 반복되며 장구에 변주가 있음.

6.진쇠
(8장단)

구성 1장단이 3마디

특징 이동안 선생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단으로 진쇠춤
에만 쓰임.

7.경상도 엇
굿거리
(23장단)

구성 1장단이 1마디, 4장단이 1마루

특징 경상도 덧뵈기장단. 경기 자진 굿거리와 큰 차이가 
없음.

8.넘김채
(4장단)

구성 1장단이 1마디

특징 4장단이 사용되었는데 터벌림으로 넘어가기 위한 다
리 역할.

9.터벌림
(27장단)

구성 1장단이 1마디, 3장단이 1마루

특징 경기도당굿 겹마치기 장단과 리듬의 특징이 같음.

10.자진 
굿거리
(14장단)

구성 1장단이 1마디

특징 덩덕궁이, 자진모리와 같은 장단으로 의식하나 마무
리 장단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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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장단의 변화에 따른 춤의 시작 위치가 모두 
무대중앙이라는 점이다. 이 밖에 원으로 말아 도는형, S
자로 이동하는 형, 제자리 도는 형 구도 등이 있다.

17인무는 남자 솔로 1명과 여자군무 16인으로 구성
된 군무이다. 이 구성은 진쇠춤 재구성 작품 중 구도의 
변화가 가장 다양하고 변화의 속도감이 가장 빠른 작품
이라 할 수 있다. 솔로를 중심으로 가로 11자형 구도, 
사선구도, 원형구도, S자형구도를 비롯해 일렬구도와 
삼각구도의 혼합 구도. 일렬구도와 원형 구도의 혼합 
구도 등 한 가지 이상의 복합적 도형 구도가 혼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는 무원이 많다는 요
인뿐만 아니라 빠른 구도 변화를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올림채 장단의 특성을 적절하게 활용하였기에 가
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단의 특성에 따라 
무대의 동선을 고려한 재구성 작업은 여러 형태의 구도
들이 순간적으로 변화하면서 춤의 역동성과 화려함을 
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2006년에 초연된 여성 5인무는 작품 부제로 “영신금
무(迎神金舞)”라 칭한다. ‘쇠를 들고 신을 맞아들이는 
춤’이라는 뜻으로 경기도당굿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미를 더하였다. 이 작품은 여성 5인무로 구
성되어 있으며 사각구도, 라운드 구도, 사선구도, 일자
구도, 삼각구도, 큰 원을 말아 도는 구도, S자형 구도 등 
오방위의 구도와 더불어 대형 없이 흩어졌다 두·세 명
씩 다시 만나는 변화를 주는 구도가 특징적이다.

2009년에 재구성한 남성 3인무는 솔로 남성 1명과 
2명의 군무 남성으로 구성되었다. 이 재구성 작품의 구
도는 다소 단조로운 듯하지만 남성 춤 특유의 힘 있고 
강한 춤사위가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구도
로는 사선구도. 삼각구도 원으로 말아 도는 구도, S자형 
구도 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무대구도의 재구성작
업은 무원 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무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구도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변
화의 전개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7인무, 5
인무, 3인무, 홀춤의 순으로 구도의 변화가 다양하고 복
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나타났다. 

2.2 복식의 재구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동안류 진쇠춤 원형의 복

식은 구군복이다. 하지만 윤미라가 이동안류 진쇠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17인무에서는 남성 솔로와 여성
군무 모두 구군복의 이미지는 유지하되 춤을 추기 용이
하도록 약간의 변화를 주어 구성하였다. 여성은 치마 
저고리를 속에 입었으며 군무를 두 팀으로 나눠 8명은 
노란 저고리에 빨간 치마, 8명은 연두저고리에 푸른색 
치마를 입고 겉옷을 구군복의 형태에 맞춰 입었다. 그 
이후 여성 복식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여성의 복식으로 
구군복보다는 현대적 미감을 더하면서 원형적 연구를 
더 하여 재창안 하였다. 이 춤이 경기도당굿에서 유래
되었다는 유래설과 경기도당굿장단을 사용한다는 점에
서 보아 경기도 도당굿의 화랭이 이용우의 진쇠춤 복식
에서 붉은 <철릭>에 앞에는 학의 <흉배>, 뒤에는 용의 
<흉배>, 요대에는 3개의 <근랑>을 달았고(김창석, 
2006)[10] 철릭에 붙어있는 긴 흰색의 <한삼>을 늘어
뜨리고 춤을 추었다는 연구가 있는데 이것에서 착안하
여 진쇠춤 여성 복식을 재구성 하였다. 모시로 된 철릭
에 흉배를 달았으며 춤을 추기 용이하도록 긴 소매의 
한삼을 허리 뒤에 접어 고정시켰다. 안에 빨간 모시치
마와 흰색 모시저고리, 자주고름을 달았으며 의상을 입
을 시 겉치마을 말아 입어 항아리 형태로 만들어 입었
다. 이것은 진쇠춤의 동작이 외발뛰기, 건너뛰기 등 독
특한 발사위가 잘 드러나도록 함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의상의 색감에 맞도록 미감을 더하기위해 진쇠채에 늘
인 오색끈의 색을 파스텔 톤으로 여성의 부드러움을 더
했다.

남성의 복식은 원형에 따른 홀춤과 17인무의 남성솔
로는 구군복을로 착용하였으나 춤추기 용이하도록 목
화를 벗고 버선을 신고 춤을 추었다. 진쇠채에 늘인 오
색끈의 색도 원형 그대로 원색의 색감을 사용하였다.

현대적 미감과 재해석을 통한 재구성 복식으로 남자 
솔로의 복식은 왕을 상징하는 금색에서 착안하여 현대
적 미감을 더한 노란색으로 겉 도포를 입고 양어깨, 가
슴과 등에 용배를 달아 왕의 위엄을 상징하고 있으며 
도포의 배래는 춤동작 수행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용의 
그림이 수가 놓인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였다. 진쇠채에 
늘인 오색끈은 왕의 위엄과 화려한 의상 때문에 원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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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을 채도를 낮추어 분위기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였다.

표 2. 진쇠춤 복식의 재구성

2.3 장단의 재구성
이동안류 진쇠춤 장단은 재구성 작업 과정에서 장단

의 종류나 구성의 변화 없이 원형이 가지는 장단의 특
수성을 유지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즉, 경기도당굿 
장단이나, 이동안 선생만 사용하는 진쇠장단과 같은 특
징적 요소를 원형 그대로 유지하여 장단의 특성을 보
존·전승 하는 것에 그 가치를 둔 때문이다. 단, 무원수
에 따른 군무의 구성에 따라 장단의 진행구성을 재조합
하는 과정으로 재구성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첫째, 
작품의 분위기와 연출적인 면에서 차별성을 두기 위함
이고 둘째, 남·여 성별에 따라 춤사위의 표현 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함이다. 장단을 해체하고 다시 재조합하는 
과정은 이동안 진쇠춤의 재구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한 춤 진행의 연출적 분위기전환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작업의 과정이다.

첫 장단이 올림채장단으로 시작되는 작품구성은 남
성무용수의 역동성을 중요시 한 것이며, 첫 대목부터 
힘있는 장면을 연출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올림채장단 
뒤에 나오는 부정놀이장단은 상대적으로 더 위엄 있고 
절제미를 돋보이게 하는 극적 분위기로 유도하며 전환
의 효과를 가중시킨다. 반면 엇중모리장단으로 시작하
는 여성 5인무 작품구성에서는 장단 특유의 무게감이 
부드러운 분위기의 연출로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그 다음 부정놀이장단의 위엄과 절제미를 돋보이게 하
는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와 같은 구성은 

그 뒤에 나오는 장단들이 점점 신명을 더해 흥이 최고
조에 이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장단의 재배치로 인한 전승 패러다임의 변화
는 연출적 의미로 보았을 때 작품 전체 분위기를 극적
으로 전환하고 있었으며 예술적 미감을 더해 새롭게 전
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구성 
변화 및 차이는 [표 3]과 같다. 

표 3. 진쇠춤 장단의 재구성

Ⅳ. 결론

전통춤의 전승은 원형의 보존을 중요시함과 동시에 
원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춤의 형태, 복식, 음악, 춤
사위 등 전통춤의 원형을 급변하는 문화의 수준을 고려
하여 무대에 맞게 점점 더 발전된 형태로서 자리매김하
는 것이다. 따라서 현시대 무용인들의 원형 보존과 동
시에 발전적 진화의 방법론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
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전통춤의 미래 지향
적인 전승 방안으로는 원형을 파괴하지 않고 관객과 소
통할 수 있는 원형의 재창작, 재구성 작업으로서 시대
성을 반영하고 시대적 흐름을 통해 현시대의 관점을 수
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전통춤 공연에서 새
로운 전승 양상을 띠고 있는 전통춤 중 이동안류 진쇠
춤의 전승 패러다임 변화 양상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통 재구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동
안류 진쇠춤의 전승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사례분석을 

작품
형태 무원수 복식 유형

1. 
진쇠춤 
원형

1 구군복을 입고 전립을 쓰며 허리에는 전대를 두름. 목
화를 신음, 원색 진쇠채

2. 
남,녀
혼성무

17

남성솔로: 구군복을 입고 전립을 쓰며 허리에는 전대
를 두름. 버선, 원색 진쇠채
여성군무: 구군복과 같은나 바지 저고리 대신 치마 저
고리(노란저고리에 간치마, 연두저고리에 푸른치
마), 버선, 원색 진쇠채

3. 
여성
5인무

5

솔로: 흰색 철릭, 빨간 모시 치마, 흰 모시 저고리 자
주고름 큰 가채머리, 버선, 파스텔톤 진쇠채
군무: 오방생을 상징하는 각기 색의 철릭, 흰색모시 
치마, 흰색 모시 저고리, 자주 고름, 큰 가채머리, 버
선, 원색 진쇠채

4. 
남성 
3인무

3

솔로: 금색 용포, 흰 속바지, 흰저고리, 전립, 아대, 버
선, 채도를 낮춘 진쇠채
군무:구군복을 입고 전립을 쓰며 허리에는 전대를 두
름, 버선, 채도를 낮춘 진쇠채

작품형태
장단
종류
수

장단의 진행 구조

1. 진쇠춤
원형

9
(1)

(낙궁)→ 부정놀이→ 반서림→ 엇중모리→ 올림채
→ 진쇠→ 경상도엇굿거리→ 넘김채→ 터벌림→ 
자진굿거리

2. 남,녀 
혼성무 9

올림채→ 부정놀이→ 반서름→ 엇중모리→ 올림채
→ 진쇠→ 경상도엇굿거리→ 넘김채→ 터벌림→ 
자진굿거리

3. 여성 
5인무 9

엇중모리→ 부정놀이→ 반서름→ 엇중모리→ 올림
채→ 진쇠→ 경상도엇굿거리→ 넘김채→ 터벌림→ 
자진굿거리

4. 남성 
3인무 9

올림채→ 부정놀이→ 반서름→ 엇중모리→ 올림채
→ 진쇠→ 경상도엇굿거리 →넘김채→ 터벌림→ 
자진굿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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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다음과 같은 관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무대 구도의 재구성 작업은 무원 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솔로를 중심으로 한 가로 11자
형, 사선형, 원형, 삼각형, S자형 등을 비롯하여 두 가지 
이상의 구도를 혼합한 구도 등 무원의 수가 많으면 많
을수록 복합적이고 다양한 구도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변화의 전개 또한 빠르게 진행되어 관객을 압도하는 속
도감이 춤을 한 층 더 풍성하게 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구도 변화 양상은 17인무, 5인무, 3인무, 홀
춤의 순으로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무복의 변화 양상에서는 작품 구성변화에 
따라 복식의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17인무의 경우는 솔로인 남자무용수는 구군복의 원형
을 유지하고 군무 여자무용수들은 바지를 치마로 변형
하고 저고리와 치마 배색을 다르게 하여 구도변화에 대
한 다양성과 통일감의 특성을 동시에 겸할 수 있는 효
과를 주었다. 여성 5인무의 경우 춤의 유래에 근거하여 
경기도당굿의 무당 이미지를 가져오고 현대적 미감을 
더한 파스텔톤의 오방색의 모시 철릭, 치마, 저고리, 큰
머리의 사용은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
어 보는 이로 하여금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특징
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남자 솔로의 복식은 왕을 상징
하는 금색을 현대적 미감을 더한 노란색 겉 도포로 변
형하고 도포의 배래는 춤동작 수행의 용이함을 고려하
여 용의 그림이 수놓인 아대를 착용하는 점은 근거와 
타당성에 부합하는 변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장단의 변화 양상은 장단의 종류와 가짓수
는 원형을 유지하면서 장단의 진행순서만 재구성하는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동안 선생만이 춤장
단으로 사용하였던 진쇠장단을 그대로 사용함으로 진
쇠장단의 특유의 예술성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
함이다. 또한 장단 구성의 변화는 각 장단의 특성을 부
각시켜 춤의 연결을 더욱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으로 인한 전체적
인 작품의 예술성을 높이고 신선함을 줌과 동시에 연출
적 요소를 극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춤의 전승 패러다임의 변
화는 원형이 가지고 있는 의의나 형태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대적 흐름을 통해 무대화 되었다는 점에
서 시대적인 관점을 수용하고 전통춤의 현대화를 꾀하
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양한 구성방식의 활발한 변화
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전통춤의 전
승 패러다임은 미래지향적인 전통춤의 전승 방안으로
서 새로운 면모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향성을 유도 
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실상 고착화되어진 전통춤이 현대 대중에
게 외면받는 현실에서 전승 패러다임의 변화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일 것이며 전통춤의 형성에 관한 이론적
인 접근을 통해 전통춤 문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에 대한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춤의 
정통성과 역사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의 올바른 이해 및 
해석은 꼭 지켜야 할 과정이며 원형의 올바른 전승 과
정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통의 뿌리를 보
존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시대의 미적 감각을 수용할 수 
있는 변형의 구조에 관한 연구와 역사적 근거에 관한 
이론적 연구가 병행돼야만 즉흥적이고 근거 없는 변형
으로 인한 전통춤 훼손 행위가 아닌 발전적인 전통춤 
전승 패러다임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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